
이정우 삶 죽음 운명 차이와 반복 읽기< , , : 3>『 』

강 유사성과 차이 계열의 중요성4 ,

교시 유사성과 차이 계열의 중요성1 ,◆

다양한 규칙성의 개념군▲

한번 봅시다 지난번에 쪽에 영원회귀에 의해 변용되는 체계 그런. 262 ,

체계들은 어떤 것인가 지금 이 물음은 영원회귀라는 게 반복되면서.

차이가 동반하는 어떤 그런 운동인데 그럴 적에 반복되는 거의 주차,

가 없다고 하는 게 현대 니체 속의 주류거든요.

어떤 것 이 있어서 그게 반복된다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‘ ’ ,

영겁회귀죠 영 겁 회 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. , , , ,永 劫 回 歸

만 해석을 해버리면 완전히 으로만 오로지 생성하는 것으로becoming ,

만 이해하게 되면 이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법칙성이나 규칙성 같은,

것을 이해하기가 힘들죠.

그래서 생성과 함께 어느 정도 이 세계를 이루고 있는 규칙성 같은 것도 주목을 해야 되는

데 그게 이제 이 사람의 맥락에서는 구조예요 구조 보통 뭐 시스템 이라는 말도, , . (system)

쓰고 체계라는 말도 쓰고 그다음에 맥락 같은 건 장 이죠 장 이런 것도 쓰, . champs, ( ) , .場

고 그다음에 또 요새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로 네트워크 라는 말도 많이 쓰고. (network) ,

라는 말도 쓰고 여러 가지 말이 있죠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각자 다 아주 연원structure . ,

이 깊고 사용하는 단문에 따라서 의미가 층 차가 복잡한 그런 말들인데 비슷한 말들이죠,

개념군들인데.

소쉬르는 구조라는 말보다는 시스템이란 말을 많이 쓰죠 시스템이란 말이 가장 그 일반화.

된 말인 것 같고 장이란 말은 원래 물리학에서 나온 말인데 지금은 여러 영역에서 많이. ,

쓰이고 있고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주로 사회학이라든가 인터넷 공간에서 많이 쓰는 말.

이고 이 사람이 발을 디디고 서 있는 학문 전통 프랑스 전통에서는 구조주의 구조라는 말. , ,

을 아주 선호하죠 여기서는 이 사람이 시스템이란 말을 썼는데 뒤에 장가면 구조라는 말. , 4

을 많이 쓰죠.

니체



시간론을 통한 시스템의 이해▲

니체의 영원회귀론과 구조주의를 결합하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 하면 니,

체나 베르그송의 생성존재론 하고 구조주의적인(ontology of becoming)

사고방식하고 교차시켜놓으면 어떤 모양새가 나올까 차이와 반복 은. 『 』

그런 구도에서 쓰여 진 책이에요 상당히 구조주의적인 책이지만 거기에.

생성존재론이 들어가기 때문에 역동적이 되고 생성존재론이지만 막연한

어떤 흐름 생성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구,

조를 이야기하고 그 두 가지 요소를 같이 가지고 있죠, .

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장 전체가 시간론이에요 절에서는 현재. 1, 2, 3 ,

과거 미래라는 시간을 얘기했고 절에서는 프로이트의 쾌락원칙을 시간론 가지고 다시 재, , 4

해석을 했고 지금 여기 절에서는 시스템이라는 것에 시간을 넣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, 5 .

절은 장을 일종의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장의 내용을 미리 좀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5 4 . 4

거죠 그리고 절은 다시 플라톤으로 돌아가서 철학사 전체를 놓고 근본적으로 한 번 검토. 6

해보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죠.

전통적인 사유방식의 한계▲

그래서 지난번에 한 얘기 중에 유사성 동일성(resemblance),

유비 대립 이 네 가지 개념(identity), (analogy), (opposition).

으로 구성된 시스템이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 전통사,

고 즉 어떤 재현 표상 을 중심으로 하는 그, representation( , )

런 전통사고의 한 사유 방식인데,

그와 같은 사유방식을 구사할 때에 나타나는 한계점은 뭐냐

하면 차이라고 하는 게 라고 하는 게 항상 그 차이difference ,

생성 으로 이해되지 못하고 동일성에 사로잡힌differentiation

차이가 된다는 거죠 동일성을 전제한 동일성에 이미 내재가. ,

된 차이밖에는 사고를 못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. la

차이 자체 차이 생성을 이야기하려고 한 거죠 그렇죠difference en elle-meme . . .

계열론▲

그 두 번째 나온 게 체계systéme( )이란 무엇인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어떤 이야기를 했,

냐 하면 원자론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는 전체주의 전체주의라고 하면, organicism holism, .

정치학에서 하고 헷갈리니까 그냥 보통 홀리즘 그러지totalitarianism (holism) .

또 유기체론이 나왔는데 사상사를 보면 고대 원자론에 대해서 플라톤 아리스organicism. , ,

토텔레스가 아주 강하게 비판한 경우죠 그게 아주 수면에 아주 내려갔다가 근대에 와서 다.

아리스토텔레스



시 이 등장하는데 그것에 대해 독일관념론이 다시 아토미즘을 공격을 하게 되죠atomism , .

독일관념론 이후에 다시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이 등장하는데 그것에 대해 또 나타atomism

나는 게 이라든가 이에요holism organicism .

그런데 구조주의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런 식의 어떤 맥락으로,

이해하죠 삐아제가 대표적이죠. .

이렇게 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구조주의를 좀 고유하게 초기organicism

의 닫힌 구조주의 순수구조주의보다는 후기 구조주의로 좀 가려는, ,

이나 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계열론 그럽니다 계열holism organicism .

론적으로 이해하는 게 더 오히려 구조주의의 진의에 맞다는 거죠.

이런 어떤 선을 중시하는 거죠 점도 아니고 전체.

면도 아니고 항상 선을 중시한다는 거죠 선의 운동을 중시하는 들뢰즈. .

와 가타리가 같이 쓴 천의 고원 같은 책은 완전히 선의 운동을 거의『 』

중심으로 하는 책이죠 배치 개념이나 등등 전부다 선 개념을 전제하지.

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고 천의 고원 은 어찌 보면 선을 이야기 한 책『 』

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.

어떤 선에 점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점들이 이미 고정되어 있고 이걸 선

으로 잇는 것 하고 선이 운동하는 가운데서 점이 만들어지는 건 좀 다르죠 이 사람의 모토.

는 이거지.

그래서 계열 요소들 그다음에 계열들 그리고 계열들의 어떤 얼기설기한 유기체, elemant, .

론처럼 한게 아니라 얼기설기한 모임이 이제 그것을 모임이라고 하죠 이런tight , structure .

구도론은 미셸 세르의 인식론 푸코의 역사학 아날학파도 그렇고 들뢰즈도 역시 마찬가지, ,

죠 그래서 계열은 그렇게 알아두고. .

강도 차이화의 누층적 시스템-▲

그다음에 그 어떤 시스템이 내포하고 있는 파워가 있죠 라고 할 수도 있고 독일어로. power

라고 할 수도 있고 프랑스어로 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시스템이 내포하고macht puissance ...

있는 그 그 역능을 이 사람은 강도의 개념을 파악하는데 그 라고 하는potentia, . intensive

것은 차이화의 어떤 누층적인 시스템이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차이는 그 밑에서 이루어진.

차이화의 결과이죠.

그러니까 하고 하고 구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는difference differentiation . difference

이라는 운동의 결과죠 그런데 도 또 보면 어떤 차이들의 복잡differentiation . differentiation

한 시스템인데 그 아래 보면 또 그것 역시 그것보다 하위 차이들의 운동의 결과죠 차이들, .

의 운동 결과가 계속 누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.

장 피아제



그래서 가족은 예컨대 부와 모와 아이들의 어떤 차이화의 결과고 한 사람은 그 안에 있는,

기관들의 차이화의 결과고 하나의 기관은 그 안에 있는 세포들의 차이화의 결과고 이런, .

식의 누층적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그게 강도 개념으로 얘기되고 어떤 한 시스템이 힘. .

을 역능을 거기에 내포하고 있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그건 차이화와 강도를 통해서 설명, ,

하려는 거죠 이 사람은 그것을 아주 정교하게 전개하고 있는 것이 장과 장이고. 4 5 .

음 그리고 바로 그런 식의 누층적 체계에 맨 위층에 우리의 의식이 있죠 우리 의식이 맨, .

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식은 항상 맨 위에 있어요 어느 순간 내가 예컨대 무릎이.

아프면 그것은 내 의식에 들어오지 않는 누층적인 아래 층위에 이르는 많은 사건들의 결과,

이죠 우리는 그 밑에 층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쉽게 알 수 없고 그래서 결국 그. ,

결과만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삶에 있어서 고통 같은 것은 피할 수 없는 그런 거라고 얘.

기했습니다.

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구조주의는 추상적인 구조만 보여줄 뿐 거리에는 주체들 역동,

성 질과 연장 이런 요소들이 거기에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지 하나의 체계를 그게 뭐 정치, ,

체제든 미학적 시스템이든 신체들이든 간에 체계를 온전하게 파악할 수 있다 여기까지 했.

죠 그렇죠. .

어두운 전조 에 대한 개념설명‘ ’▲

오늘은 쪽 어두운 전조 라는 말은 보통 일상에서는 선구자죠 그렇268 . sombre prcurseur .

지만 여기에서 선구자는 어색하고 전조라고 해석을 했는데 전조라고 할 수도 있고 전조라,

는 번역이 좀 맘에 걸리는데 왜냐하면 전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죠 어떤 일이 벌어. sign .

지기 전에 예컨대 뭐 태풍이 몰려오기 전에 하늘이 약간 어슴푸레하다거나 이런 거 이런, .

건데 그냥 결과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결과보다는 오히려 어떤 되기 전에 밑. . actualization

그림에요 밑그림 쉽게 말하면 밑그림이고 음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밑그림이긴 밑그림. . . .

인데 뭔가 다른 밑그림이죠 굉장히 참 번역하기 어려워요 그래도 일단 맥락이 약간 좀 어. .

긋나긴 하지만 일단 전조로 합시다 일단, .

그리고 어둡다는 것은 즉물적인 의미의 어둡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식별이 안 되는 지각이 안

되는 그런 거죠 내가 잘 쓰는 말로 하면 점선으로 실선으로 딱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점. ,

선으로 이렇게 아직까지 유동적으로 그려져 있는 그런 거죠 그리고 그런 게 이제. le

분화하는 것 분화소 역할을 이제 합니다 분화소라고 하는 것은 차이들의 누differenciant , .

층적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그 잠재성의 운동이 어떤 현실성으로 나타나게 만들 적에 그

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게 죠agent. le differenciant .


